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라
엡6:17-18
서론:
하나님께서 수양회 통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과 소감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워십팀이 잘 섬기게 도우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부러워하는 워십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이 게임을 너무 잘 섬기셨습니다. 또 어떤분들은 말씀공부를 인도하고 또 아닌분들도 각팀에서 잘 동참하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비행기가 제시간에 도착하게 하셔서 버스를 잘 타게 도우셨고 아무도 수양회 기간중 아프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고 많은 영적인 친구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안가신 분들도 성경읽기와 양식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양회후 우리는 진짜 영적 전쟁터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도 받고 결단도 하고 좀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제만 발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오자마자 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미 타협하여 무너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주로 말합니다 “며칠 안 걸린다,  옛날처럼 돌아 올 걸”.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이기게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시길 기도합니다. 
1.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수양회 기간 한 모세 목자는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엡6: 14-19절까지 방어용 무기들을 열거합니다. 군화, 혁띠, 호심경 (breastplate), 방패, 투구 (helmet) 등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검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검객이 그 칼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용하시는 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사탄을 물리칩니다. 성령의 검은 각종 사탄의 궤계를 물리치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할 때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그냥 정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묵상하며 지속적으로 붙들 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할 일이 많으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걱정이 들면 pray continually 이렇게 외치고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그냥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빼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임팩트를 주고 지금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미디아 중독이 있으면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미디아의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갖는 것이요 그것을 실제 사용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갈 6:8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양식말씀을 깊이 먹어야 합니다. 양식 말씀을 먹을 때도 겸손히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날 그날 영적 전투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갈망하고 기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검이 되어야 하는데 묵상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정보에서 계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계시에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생쌀을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반만 익은 쌀을 먹어도 배가 아픕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대충보면 별로 힘이 안됩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을 넘어서 나의 의식을 지배할 때까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외치거나 표효하는 단계 (하가다)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가다를 할 때 우리는 담대함 믿음,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가다의 유익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우리의 말을 그분의 뜻과 일치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하가다를 많이 할수록) 내 지정의는 말씀에 더 지배받게 됩니다.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그리고 하가다를 통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순종을 안하고 싶고 미디아를 더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육체에 만족을 주는 썩어질 것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하가다를 해야 합니다.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시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생각은 세상으로 물 들어 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행동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하가다를 하면서 새상에 뿌리내린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가다를 통해 말씀이 내면화가 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낙하산을 타기전에 지상훈련 3주를 받았어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을 빨리 펴야 삽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뛰어 내려서 낙하산이 펴지기까지 3초정도 세고 안펴지면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 끈을 당겨서 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뛰는 것을 예상해서 높은 데서 뛰면서 일만, 이만, 삼만을 외치고 위로 쳐다 보는 것을 연습했어요. 이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땅에 닿기 전에 다리에 힘을 빼야 해요. 힘을 주면 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이다. 다리 힘 빼는 연습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베이도록  훈련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낙하산을 타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기까지 묵상하려면 지속적으로 하가다를 해야한다. 갈 6:7-8 절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A man reaps what he sows.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from that nature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우리 생각은 세상중심으로 틀어져 있다. 그것을 끊으려면 묵상 하가다 하면서 우리 생각과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 거의 매일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강사님 한분 한 분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강사님으로부터 매강마다 필요한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받은 말씀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넣어서 매일 하가다에 추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분명히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올 때도 그냥 오지 말고 한주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주를 살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한주동안 지속적으로 하가다 하여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가다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항상 성령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왜 항상 깨어 기도 해야 하는가? 왜냐면 영적 전쟁은 가끔 있는 이벤트가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 할 때가 언젠인가요? 우리는 잠시 방심할 때 무너집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영적 투쟁을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늦게 일어나서 왕궁에서 걷다가 왕궁에서 밤 저녁 되어서 왕궁을 걷다가 밧세바를 보고(시선), 아름답다 여기고(욕망),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집착), 데려오게 합니다(행동). 잠시 그가 방심한 그것을 사탄은 파고 들은 것입니다. 잠시 방심할 때 사탄이 우리를 단계적으로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기도해라, 오늘 조금만 더 보고 자자, 안하기로 하나님앞에서 기도했지만 오늘만 한번만 딱 해보자, 술친구의 제안을 받으면 한잔 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해야 합니다. 또 삶의 순간에 5초 10초 짧은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왕앞에서 말합니다. (5초도 안 결렸을 것 같은 기도다). 느헤미야가 기도 한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오 초, 2초, 삼 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수양회 기간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진단을 했지만 여전히 끊지 못 하는 중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탄의 결박과 묶임은 한두번 기도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식으로 그 결박과 멍에를  푼다고 했다 (사58:6). 막 9: 29 절에 보면 사탄이 아이를 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강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때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다.  강한 중독과 묶임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두번 기도 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때로는 금식 하면서 간절히 기도 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인 돌파가 온다 (Speitual breakthrough).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시로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별로 또 교회적으로 합심하여 기도 할 때 이길수 있다. 우리가 기도제목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여 싸웁시다. 승리는 한두번 기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항상 깨어 서 기도 해야 합니다. 
적용:  
이제 우리가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지정의를 지배하도록 하가다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의 요절 살전 5:17 pray continually, for me,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그리고 주일 말씀요절을 놓고 하가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침에 기도 하고 저녁에 기도 하고 시간날때 또 기도하고 낮에 필요시 짧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영적 싸움을 공동체로 싸우는 것이다. 영전전쟁은 공동체의 싸움이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목장 식구끼리 교회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가다 말씀 
살전 5:17 pray continually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엡6:17-18 Take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여호수아1:8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Joshua 1:8)




